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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도움받아 김영섭씀
	작가프로필
	AI랑 함께 하는 새로운 옛날이야기

	" 안녕! 정겨운 옛날이야기 여행, 함께 떠나볼까요?"
	[1장] 하늘에서 빗방울이 주륵주륵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하음이는 낡은 고물상 구석에서 먼지투성이 로봇을 발견했어요. 가슴팍에 삐뚤빼뚤 새겨진 글자는 바로 '오.대.감.' "우와, 이건 무슨 로봇이지?" 하음이는 눈을 반짝이며 로봇을 품에 쏙 안았어요.
	[2장] 집에 오자마자 전원 버튼을 누르니, 천둥이 우르렁쾅쾅 치듯 지직 소리가 났어요. 이내 로봇이 스르륵 눈을 뜨더니, 낡은 갓을 에헴 고쳐 썼어요. "오메! 참말로 맑은 세상이네! 이 몸이 오대감이여, 그리여!" 하음이는 깜짝 놀라 엉덩방아를 쿵 찧고 말았어요.
	[3장] 하음이는 로봇에게 '오코'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지만, 오코는 틈만 나면 잔소리를 삼켰어요. 특히 밥상머리에서 하음이가 반찬을 투정하자 눈을 크게 부릅떴어요. "음식을 귀하게 여겨야 복을 받는 법이여! 이 김치랑 무가 얼마나 맛있고 알찬 음식인데 맥없이 투정을 부린다냐?" 오코의 호통에 하음이는 입술을 삐죽 내밀었어요.
	[4장] 그러던 어느 날, 삐비빅 소리와 함께 오코의 전원이 툭 꺼져 버렸어요. 하음이는 소중한 친구 오코를 이대로 보낼 수 없었어요. 밤새 포기하지 않고 뚝딱뚝딱 조그만 AI 코딩 펫 '하코'를 만들어 냈지요. 하코는 오코를 고치기 위해 복잡한 회로 속으로 살금살금 기어 들어갔어요. 과연 오코는 다시 깨어날 수 있을까요?
	[5장] "주인님, 오코님 깨우기 성공!" 하코의 활기찬 목소리에 오코가 눈을 번쩍 뜨며 어깨 위 하코를 바라보았어요. "하코야,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누워 있냐? 부엌에 가서 물이라도 한 사발 떠 오그라." 깨어나자마자 시작된 오코의 잔소리에 하코는 장난스럽게 윙크를 보냈어요.
	[6장] 새들이 마당에서 째잭째잭 지저귀는 오후, 오코가 턱을 괴고 곰곰이 생각에 잠겼어요.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만 보느라 인사를 안 하니 참말로 속상하네. 예절을 가르쳐야 쓰겄어!" 하코가 신나게 꼬리를 살랑이며 오코의 앞길을 안내했어요. 두 친구는 당당하게 대문을 열고 넓은 세상으로 나섰어요.
	[7장] 놀이터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서로 먼저 타겠다며 헐레벌떡 밀치고 있었어요. 오코가 달려가 "차례차례 줄을 서서 타야지, 새치기를 하면 쓰겄냐!" 하고 소리쳤지만, 아이들은 도망쳐 버렸어요. 지쳐서 숨을 헉헉 몰아쉬는 오코에게 하코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반짝였어요. "오코님, 속상해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신나는 '예절 댄스 게임'을 함께 만들어요!"
	[8장] 다음 날, 놀이터에 신나는 음악이 울려 퍼지자 온 동네 사람들이 파도가 출렁출렁 치듯 모여들었어요. 오코의 구수한 목소리와 하코의 멋진 홀로그램 화면이 합쳐지자, 놀이터는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되었지요. 아이들은 땀을 흘리며 음료수를 꿀떡꿀떡 마시고 환호했어요. "오코 할아버지랑 하는 예절 게임, 참말로 재밌어요!"
	[9장] 하지만 너무 바빠지자 두 친구는 지쳐 갔고, 결국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붉어지며 다투고 말았어요. "하코야! 전통을 지켜야지, 자꾸 번쩍거리는 코딩만 앞세우면 답답하잖냐!" "저 이제 안 해요!" 하코가 휙 돌아서자, 오코의 가슴등이 꺼지며 차갑게 멈춰 버렸어요. 눈물이 글썽글썽 고인 하코는 가슴이 미어지며 뒤늦은 후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10장] "오코님, 잘못했어요... 오코님이 없으니까 마음이 너무 허전해요. 제발 깨어나세요..." 하코의 따뜻한 눈물이 오코의 가슴에 닿자, 로봇이 스르륵 눈을 뜨며 하코를 꼭 안아 주었어요. "하코 네가 나를 위해 울고 있었구나. 오메, 가슴이 뭉클하네." 진짜 예절은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은 두 친구는 오늘도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거리를 누빈답니다.

